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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academic stress and their sense of hopelessness. In order to expand the 

study on this relationship, special attention was given to the possible effects of moderators on children's emotional processing style 

as manifested in a depressed mood. The subjects were 424 5
th

 and 6th graders(197boys and 227 girls) residing in Seoul City and 

Kyunggi Province, South Korea. It was found that the children's level of academic stress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ir sense of 

hopelessnes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higher the children's academic stress, the higher the levels of hopelessness they indicated. 

No significant effects from moderators as applied to a ruminative emotional processing style were fou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academic stress and their sense of hopelessness. In addition, children's reflective or distractive emotional processing styles 

were found to be a significant modera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academic stress and hopelessness.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children's reflective or distractive emotional processing styles could function as a bumper for children who feel academic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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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Key Words) : 학업스트레스(academic stress), 무망감(hopelessness), 반추적 정서처리 양식(ruminative emotional processing 

style), 반성적 정서처리 양식( reflective emotional processing style), 분산적 정서처리 양식(distractive emotional 

processing style)

I. 서 론

아동기의 안전하고 건강한 물리적, 심리적 환경은 아동의 

발달을 위해 필수적이며, 이러한 이유로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환경에 대한 연구는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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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신종 인풀루엔자의 확산에 대한 두려움이커지고 있는 가운

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로 인해 일부지역에서 학교의 휴교령이

라는 조치가 취해지기도 했으나 여전히 학원은 성행한다는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다. 교육열이 과한 우리나라 아동이 겪는 

학업스트레스를 짐작케하는 뉴스이다. 

학업스트레스는 학교 공부나 성적으로 인해 겪는 정신적 

부담과 긴장, 근심, 공포, 우울, 초조감 등과 같은 편하지 못한 

심리상태를 말한다(오미향, 천성문, 1994). 특히, 청소년기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 학령 후기의 아동은 발달상 자아정체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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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을 위해 다양한 심리․사회적 및 신체와 인지적 변화를 

겪는 불안정한 시기이다. 그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는 시기이나, 한국사회의 높은 입시경쟁의 교육체계 속에

서 학업스트레스는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칠 만큼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최근에는 아동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아동의 심리적․신체적 건강에 관한 연

구가 이루어졌으며(박미양, 표경식, 류소연, 2002), 특히 학령기 

아동의 낮은 스트레스 수준은 아동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김치형, 2003; 박미숙, 2003). 즉, 스트레스

는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매우 설명력 

있는 변인이고, 아동의 우울, 불안, 무력감과 같은 정서적 문제

와 신체적 건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말한다. 

이러한 스트레스 중 특히 학업스트레스는 학령 후기의 아동

이 가장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자기 효능감, 사회적 지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선행

연구들이 밝히고 있다(박현숙 등, 2002; 유지훈, 2001; 임자성, 

2002). 좀 더 구체적으로 학업스트레스와 관련한 선행연구 결과

를 보면,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변인 중 가장 영향력이 

높게 나타난 것은 학업에 대한 압력이며(황혜정, 2006), 미국 

청소년에 비해 한국청소년의 높은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건전

한 여가시간의 부족은 우울정도를 더 높게 지각하게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Lee & Larson, 2000). 따라서 학령 후기의 아동이 

겪고 있는 학업스트레스는 이들의 정서적 건강과 어떠한 관련

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에 의해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학업스트레스로 

인해 영향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행동 중 우울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인 무망감, 즉 미래에 대한 부정적 기대와 이에 대한 

무력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Abramson 등(1989)은 우울은 

학습된 무기력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우울을 무망감으로 설명

했다. 즉, ‘미래에 대한 부정적 기대’라는 상황을 통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가 우울을 일으키는 요인이며, 스트레스 취약성 

모형을 수용하여 무망감이론(Hopeless theory)을 발전시켰다. 

인간은 부정적인 생활 사건들의 경험으로 무망감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해 우울증상이 나타나게 된다(Abramson et al., 1989)는 

것이다. 무망감 이론은 스트레스 - 취약성 모형에 근거하기 

때문에 무망감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부정적 생활사건과 우울 

유발적 귀인양식 즉, 취약성을 함께 설명하고 있다. 이를 지지하

는 또 다른 이론으로는 인지적 요인이 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하

여 우울을 발생시킨다고 설명하는 인지적 소질-스트레스 모델

이다(Cole & Turner, 1993). 즉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효과의 방향이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변인을 포함하는 

중재모델(Baron & Kenny, 1986)을 의미하며(이정윤, 장미경, 

2008, 재인용), 인지변인의 수준에 따라 스트레스가 무망감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부정적 생활사건, 즉 스트레스가 반드시 무망감을 발달시키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며, 스트레스가 개인에 따라서 성공적인 

적응의 경험이 될 수도 있고, 부적응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최근의 연구들에서도 스트레스에 대한 지각과 반응의 개인

차에 주목하면서 스트레스와 부적응 문제의 인지적 중재변인

을 탐색했고, 그 결과 스트레스와 우울 사이에 인지적 변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김남재, 2002; 김병

성, 2002; 배주미, 2000; Tram & Cole, 2000).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점에 관심을 가지며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와 무망감의 

관계에 이를 중재하는 변인으로써 우울기분에 대한 정서처리

양식의 역할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우울에 대한 정서처리 양식이론은 사람들이 우울한 기분에 

반응을 하는 일관된 양식이 있다고 가정한다. 즉, 우울의 지속과 

심화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부 초점적 양식과 긍정

적 영향을 미치는 외부 초점적 방식이 그것이다. 내부 초점적 

반응양식은 말 그대로 우울과 관련된 사건에 초점을 맞추는 

반응양식이며, 외부 초점적 반응양식은 우울과 관련된 사건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외부에 초점을 두어 주의를 분산시키는 

반응양식이다. 많은 선행연구 결과 내부 초점적 반응양식인 

반추적 정서처리 양식은 자신의 부정적 정서와 문제 자체에 

주의를 집중하게 되어(Nolen-Hoekseman, 1996) 우울 경향을 

더 증가시킨다고 밝혀왔으며, 반면 주의 분산적 정서처리 양식

은 우울을 경감시키고 우울의 지속시간이 짧아지도록 한다고 

밝혀왔다(Nolen-Hoekseman, 1996; 2000).

그러나 이후 내부 초점적 정서처리 양식의 다른 측면 즉, 

우울한 기분에 있더라도 우울 정서에 직면하고 이를 경험함으

로써 오히려 자신과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얻어 심리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또한 보고되었다(Hunt, 

1998; Teasdale et al., 1994; Teasdale, 1999). 이에 대해 김진영

(2000)은 내부 초점적 정서처리 양식에는 우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추적 정서처리 양식 외에 기분 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성적 정서처리 양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와 반추적 정서처리 

양식 역시 아동의 무망감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변인으로 연구

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또한, 반성적 정서처리 양식과 주의 

분산적 정서처리 양식은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와 무망감의 관

계에서 중요하게 탐색해 볼 변인이라 할 수 있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는 건강한 자아정체감 형성을 시작해

야하는 발달적 전환기에 놓인 학령 후기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이 지각한 학업스트레스와 아동의 무망감, 우울에 대한 정서처

리 양식의 관계 및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 고찰하며, 아동의 

무망감에 미치는 학업스트레스가 아동의 우울에 대한 정서처

리 양식에 의해 중재되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상에서 제기

한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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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 아동의 학업스트레스가 아동의 무망감에 미

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와 무망감의 관계는 반

추적 정서처리 양식에 의해 중재되는가?

<연구문제 3>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와 무망감의 관계는 반

성적 정서처리 양식에 의해 중재되는가?

<연구문제 4>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와 무망감의 관계는 분

산적 정서처리 양식에 의해 중재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서울 및 경기도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 

42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아동의 성별 구성은 남아

가 197명, 여아가 227명이었다. 연구대상을 학령기 후반의 초등

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아동

의 학업스트레스가 아동의 정서적 측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기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특히 학령기 후기는 청년기로 들어

서는 발달적 전환기로서 건강한 정서감을 갖고 건강한 자아정

체감을 만들어가는 시기로 학업으로인한 스트레스가 강한 우

리나라 현실에서 이들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아들이며 통제

하는지를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2.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척도, 

무망감 척도, 우울에 대한 정서처리 양식 척도이다.

1) 학업스트레스

박용식(1996)이 제작한 학업스트레스를 유성은(2002)이 수정 

보완한 학업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부모로 

인해 받는 학업스트레스, 교사와 관련하여 받는 학업스트레스, 

친구로 인해 받는 학업스트레스의 3개 요인을 측정하며, 각 

10문항씩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부모 

및 교사 관련 학업스트레스 각 9문항, 친구관련 학업스트레스 

7문항으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각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

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있

으며, 최소 25점부터 최고 125점까지의 범위를 갖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척도를 

이루는 문항들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부모관련 학업

스트레스 .855, 교사관련 학업스트레스 .799, 친구관련 학업스

트레스 .754이다. 

2) 무망감

아동용 무망감 척도(Hopelessness Scale for Children : HSC)

는 Beck 등(1974)은 성인의 무망감을 측정하기 위해 만든 이후, 

Kazdin 등(1986)이 이를 수정․보완하여 아동의 우울증 영역 

중 인지적 증상인 아동들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나 생각 

즉, 무망감과 관련된 인지를 평가하기 위해 만들었다. 이 연구에

서는 신민섭․김민경(1994)이 번안하여 수정․보완한 아동용 

무망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척도는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15문항을 사용하였다. 검사 대상 연령은 만 7세 

이상이며, ‘예(1점)’, ‘아니오(0점)’로 응답하도록 되어있고 최소 

0점에서부터 최고 15점의 범위를 갖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무

망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를 이루는 문항들의 내적합치도

(Cronbach's α)는 .693이다. 

 

3) 우울기분에 대한 정서처리 양식

우울기분에 대한 정서처리 양식 척도(Response to Depressed 

mood Questionnaire)는 Noen-Hoeksema와 Morrow(1991)의 

반응양식 질문지(Response Style Questionnaire)를 김진영(2000)

이 요인 분석하여 반추적 정서처리방식, 반성적 정서처리방식, 

분산적 정서처리방식을 측정하도록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다. 

RDQ는 총 3개의 요인을 측정하며 각각 10문항씩 총 30문항으

로 구성된 자기기보고식 5점 척도이다. 반추적 처리방식은 자신

의 부족함이나 무가치함에 대해 반복적으로 몰두하는 반응양식

으로 우울한 기분이 촉발되었을 때 자신에 대한 부정적 생각에 

몰두함으로써 우울을 지속 혹은 강화시키는 부정적인 자기-초

점적 주의와 일치한다. 반성적 정서처리방식은 우울한 기분을 

촉발했던 사건에 대해 사건의 다른 의미나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의 객관성이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분산적 

정서처리 양식은 우울한 기분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른 즐거운 

활동에 참여하는 반응양식이다. 각 하위요인의 내적합치도

(Cronbach's α)는 반추적 정서처리 양식 .820, 반성적 정서처리 

양식 .775, 분산적 정서처리 양식 .782이다. 

3.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이 연구를 위해 사용한 자료는 서울 및 경기도 소재의 초등학교 

4개 교의 5,6학년 남녀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질문지는 연구목적을 충분히 이해한 각 학교 담임교사

의 도움을 받아 아동에게 배부되었으며 배부된 질문지는 현장

에서 응답하도록 한 후 회수하였다. 회수한 질문지 459부 중 

부실 기재된 자료를 제외한 후 424명의 자료가 SPSSWIN프로

그램으로 분석되었다. 연구문제의 고찰에 앞서 척도의 신뢰도

를 알아보기 위해Cronbach's α 내적 합치도를 산출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특성 파악을 위해 빈도분석을 그리고 각 변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구체적 연구문제를 고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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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스트레스 우울기분에 대한 정서처리양식

무망감
전체 부모관련 교사관련 친구관련

반추적 

정서처리양식

반성적 

정서처리양식

분산적 

정서처리양식

2.26

(0.71)

2.44

(0.92)

2.21

0(.79)

2.18

(0.76)

2.79

(1.0)

3.19

(1.18)

3.34

(0.89)

.22

(0.16)

<표 1>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우울기분에 대한 정서처리양식, 무망감  M(SD)

1 2 3 4

1. 부모관련 학업스트레스

2. 교사관련 학업스트레스

3. 친구관련 학업스트레스

4. 무망감

1

.677***

.573***

.305***

 

 

.631***

.238***

 

 

 

.143***

 

 

 

1

***p<.001

<표 2>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와 무망감의 상관관계

독립변수 Beta R
2
(adjR

2
) F

부모관련 학업스트레스

교사관련 학업스트레스

친구관련 학업스트레스

 .288

.094

-.081

***

0.99(.092) 33.01***

***p<.001 

<표 3> 아동의 학업스트레스가 무망감에 미치는 영향

위해 상관관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중재효과를 분석

하였다. 또한 상호작용효과를 그래프로 작성하기 위해 Aiken과 

West(1991)의 지침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누어 회귀분석을 실시

하여 표준화계수를 비교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1.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우울기분에 대한 정서처리 양식, 

무망감의 경향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

해보았으며, 결과는 <표 1>과 같다. 

아동의 전체 학업스트레스 평균은 2.26(0.71)으로 보통 수준 

이하로 나타났고, 부모관련 스트레스의 점수 평균은 2.44(0.92)로 

전체 학업스트레스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우울기분에 대한 정서처리 양식을 살펴보면 우울한 

기분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른 즐거운 활동에 참여하는 정서처리 

양식인 분산적 정서처리 양식의 평균 점수가 3.34로 나타나 반추

적 정서처리 양식(M=2.79)과 반성적 정서처리 양식(M=3.19)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동의 우울증 영역 중 인지적 증상인 아동들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나 생각을 측정하는 무망감의 평균 점수를 보면 

.22로 나타났다. 

2. 아동의 학업스트레스가 무망감에 미치는 영향력

여기에서는 아동의 학업스트레스가 무망감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해보기 전에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와 아동의 무망감 

간의 관계가 어떻게 관련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

계수를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의 부모관련 학업스트레스(r=.305, p<.001)는 무망감과 정

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관련 학업스트레

스(r=.238, p<.001)와 친구관련 학업스트레스(r=.143, p<.001) 

역시 미래에 대한 부정적 기대나 생각인 무망감과 정적인 상관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아동은 부모와 교사 친구

로 인해 받는 학업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무망감 역시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부모로 인해 받는 학업스트

레스가 다른 학업스트레스에 비해 무망감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본 연구의 목적인 아동이 지각한 학업스트레스

가 무망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아동의 우울기분에 대한 정서

처리 양식의 중재효과를 분석해보기 전에 무망감에 영향을 

미치는 학업스트레스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부모관련, 교

사관련, 친구관련 학업스트레스를 각각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그 영향력을 검증해보았다. <표 2>의 상관관계의 결과 독립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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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Beta R
2
(adjR

2
) F

1단계

부모관련 학업스트레스

반추적 정서처리 양식

 

 .296

.019

 

*** .093(.089) 21.661***

2단계

부모관련 학업스트레스(A)

반추적 정서처리 양식(B)

A×B

 .315

.036

-.032

 

**
.093(.087) 14.414***

*p<.05, **p<.01, ***p<.001

<표 4> 부모관련 학업스트레스가 무망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반추적 정서처리 양식의 중재효과

인간의 상관이 다소 높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Durbin-Watson 검증을 했으며, 그 결과 통계량이 2.047로 정상

분포 곡선을 의미하는 2에 가깝다. 이는 잔차에 대한 상관관계가 

없음을 의미하므로 이 회귀모형이 적합함을 의미한다.

그 결과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의 하위변인 중 부모관련 학업

스트레스만이 아동의 무망감을 예측하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부모로 인해 받는 학업스트레스(β=.288, p<.001)는 아동의 우울

증 영역 중 인지적 증상인 아동들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나 생각을 나타내는 무망감을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다. 

3.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관련 학업스트레스가 무망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울기분에 대한 정서처리양식의 

중재효과

1)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관련 학업스트레스가 무망감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반추적 정서처리양식의 중재효과

여기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인 우울기분에 대한 정서처리 

양식의 중재효과를 분석하고자 앞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중 무망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진 부모관련 학업스트레스만을 독립변수로 하여 무망감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울기분의 정서처리 양식의 중재효과

를 분석하고자 한다. Baron과 Kenny(1986)에 의하면 중재변인

의 효과 검증은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가능하다. 먼저 1단계에

서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효과를 통제한 

후, 2단계에서 둘 간의 상호작용항의 효과가 유의해야한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인인 무망감과 독립변인

인 학업스트레스 사이에서 우울 기분에 대한 정서처리 양식의 

중재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단계에서 부모관련 학업스트레

스와 반추적 정서처리 양식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으며, 2단계

에서는 부모관련 학업스트레스와 반추적 정서처리 양식의 상

호장용항을 추가로 투입하여 아동의 무망감에 미치는 영향력

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동의 반추적 정서처리 양식은 부모관

련 학업스트레스가 무망감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부모관련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β=.296, p<.001) 아동은 무망감을 더 높게 지각하나, 

반추적 정서처리 양식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호작용항이 추가되어도 설명력을(8.9%→8.7%)높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이 받는 학업스트레스가 무망감에 미치

는 영향은 아동의 반추적 정서처리 양식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2)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관련 학업스트레스가 무망감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반성적 정서처리양식의 중재효과

다음은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중 부모와 관련된 학업스트레

스가 무망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아동의 반성적 정서처리 양식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았다. 위계적 회귀분석의 

단계는 1단계에서 부모관련 학업스트레스와 반성적 정서처리 

양식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부모관련 학업

스트레스와 반성적 정서처리 양식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

입하여 아동의 무망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단계에서 부모관련 

학업스트레스(β=.284, p<.001)와 반성적 정서처리 양식(β=-.224, 

p<.001)은 아동의 무망감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

났다. 즉, 부모관련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아동은 미래에 대한 

기대에 부정적 생각을 더 많이 하며, 반성적 정서처리 양식 즉, 

우울한 기분을 촉발했던 사건에 대해 사건의 다른 의미나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의 객관성이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경향의 

정서처리 양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아동의 무망감 경험은 적어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단계의 상호작용항의 추가로 반성적 정서처리양식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사라졌으며, 두변인의 상호작용항(β=-.438, 

p<.001)이 무망감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13.9%→15.1%)도 증가했다. 즉, 반성적 정서처리 양식 

자체가 아동의 무망감에 영향을 준다기 보다는 부모관련 학업

스트레스와 함께 작용할 때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관련 학업스트레스가 높아도 반성적 정서처리 양식을 통해 

무망감의 경험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반성적 정서처리 양식을 

덜 사용하는 경우 학업스트레스는 무망감의 경험을 증가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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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Beta R
2
(adjR

2
) F

1단계

부모관련 학업스트레스

반성적 정서처리 양식

 

 .284

-.224

 

***

***

.143(.139) 35.019***

2단계

부모관련 학업스트레스(A)

반성적 정서처리 양식(B)

A×B

 .606

.080

-.438

***

**

.157(.151) 26.100***

*p<.05, **p<.01, ***p<.001

<표 5> 부모관련 학업스트레스가 무망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반성적 정서처리양식의 중재효과

독립변수 Beta R
2
(adjR

2
) F

1단계

부모관련 학업스트레스

분산적 정서처리 양식

 

 .280

-.269

 

***

***

.165(.161) 41.490***

2단계

부모관련 학업스트레스(A)

분산적 정서처리 양식(B)

A×B

 .570

-.068

-.346

***

*

.170(.164) 28.751***

*p<.05, **p<.01, ***p<.001

<표 6> 부모관련 학업스트레스가 무망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산적 정서처리 양식의 중재효과

<그림 1> 반성적 정서처리 양식에 따른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와 무망감의 관계

다고 볼 수 있다.

부모관련 학업스트레스와 반성적 정서처리 양식간의 상호

작용이 무망감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므로 

, 부모관련 학업스트레스가 아동의 무망감에 미치는 영향이 

반성적 정서처리 양식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하

여 Aiken과 West(1991)의 지침에 따라 상호작용 그래프를 작성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반성적 정서

처리양식을 많이 사용하는 집단을 중앙값보다 1표준편차 높은 

집단을 기준으로 그 이상의 값을 갖는 아동들의 집단으로 하고, 

반성적 정서처리 양식을 적게 사용하는 집단은 중앙값보다 

1표준편차 낮은 값은 기준으로 그 이하의 값을 갖는 아동들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 다음으로 이 두 집단 각각에 대해 

부모관련 학업스트레스를 독립변수로하여 무망감을 예측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표준회귀계수를 산출 비교함으로써 부

모관련 학업스트레스가 아동의 무망감에 미치는 영향이 반성

적 정서처리양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성적 정서처리 

양식을 많이 사용하는 아동 집단(β=.2944, p<.001)이 낮게 지각한 

아동집단(β=.383, p<.001)보다 부모관련 학업스트레스가 무망

감에 미치는 정도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모관련 학업스트레스가 아동의 무망감에 미

치는 영향을 분산적 정서처리 양식이 중재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단계에서 부모관련 학업스

트레스(β=.280, p<.001)와 분산적 정서처리 양식(β=-.269, p<.001)

은 아동의 무망감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관련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아동은 미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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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분산적 정서처리양식에 따른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와 무망감의 관계

기대에 부정적 생각을 더 많이 하며, 분산적 정서처리 양식 

즉, 우울한 기분을 벗어나기 위해 다른 즐거운 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정서처리 양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아동의 무망감 경험은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2단계에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분산적 정서처리 양식이 부모관련 학업스트레스가 무망감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는 지를 검증한 결과, 분산적 정서처리 

양식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사라졌으며, 두변인의 상호작용

항(β=-.346, p<.05)이 무망감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16.1%→16.4%)도 증가했다. 즉, 분산적 정

서처리 양식 자체가 아동의 무망감에 영향을 준다기 보다는 

부모관련 학업스트레스와 함께 작용할 때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관련 학업스트레스가 높아도 분산적 정서처리

의 양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무망감의 경험을 감소시킬 수 있음

을 의미한다. 

부모관련 학업스트레스와 아동의 무망감 간의 관계가 분산

적 정서처리 양식에 의해 중재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아동

이 지각한 부모관련 학업스트레스가 아동의 무망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분산적 정서처리 양식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

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분산적 정서처리 양식을 많이 사용하

는 집단과 적게 사용하는 집단으로 나누어 각각의 집단에 대해 

부모관련 학업스트레스를 독립변수로 하고 아동의 무망감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표준회귀계수를 비교

해보았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성적 정서처리 양식을많이 

사용하는 아동 집단(β=.358, p<.001)이 낮게 지각한 아동집단(β

=.549, p<.01)보다 부모관련 학업스트레스가 무망감에 미치는 

정도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발달적 전환기라고 볼 수 있는 학령 후기의 

아동이 지각하는 학업스트레스가 아동의 무망감과 어떻게 관

련되는지 알아보고, 부모관련 학업스트레스 상황에서 우울기

분에 대한 정서처리 양식이 무망감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는

지를 검증해보았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학업스트레스 중 부모와 관련하여 받는 학업스

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교사 관련 학업스

트레스, 친구관련 학업스트레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기분

에 대한 정서처리 양식을 살펴본 결과 아동들은 우울한 기분에

서 벗어나기 위해 다른 즐거운 활동에 차여하는 주의 분산적 

정서처리 양식을 반추적 정서처리 양식과 반성적 정서처리 

양식보다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아동은 보다 자기 내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는 반추적, 

반성적 처리양식보다는 외부초점이 중점인 분산적 정서처리 

양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결과이다. 아동기는 발달

상에 놓여있으며, 자신의 내적인 면에 초점을 두는 양식의 발달

이 발달하지 못한 것에 기인하는 결과일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서처리 양식에 대한 후속연구가 좀 더 

축적되어야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일 것이다.

둘째, 아동이 지각한 학업스트레스와 무망감은 정적인 상관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관계는 특히 부모로 

인해 받는 학업스트레스에서 더 뚜렷하다. 이는 아동이 학업스

트레스를 높게 지각할수록 무망감 역시 높게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며, 높은 학업스트레스는 우울과 정적관련이 있음을 밝

힌 연구결과(Lee & Larson, 2000)를 지지한다. 또한 학업스트레

스가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박현숙 등, 2002; 유지훈, 2001; 임자성, 2002), 아동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심리적․신체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김치형, 2003; 박미숙, 2003; 박미양 등, 2002)

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즉 본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성인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했던 스트레스의 영향이 아동의 

건강한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학령 후기는 발달 시기적으로도 자아정체감을 획득하기

위한 심리적, 신체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이므로 이시기에 가중

되는 학업스트레스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입프로그램 및 사회적 분위기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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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아동의 무망감을 예측하는 변인을 탐색해본 결과 학업

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부모관련 학업스트레스만이 의미 있

는 변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즉, 부모로 인해 받는 학업스트레스

는 아동의 우울증 영역 중 인지적 증상인 아동들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나 생각을 나타내는 무망감을 증가시킨다

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높은 학업성취압력은 

아동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최경숙, 2007)를 

지지한다. 즉, 아동이 받는 수많은 스트레스 중 부모의 학업압력

은 아동에게 매우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원으로 지각됨을 의미

한다. 현대사회에서는 자녀의 수도 적고 그에 따라 자녀에게 

거는 기대 역시 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기대가 부담을 

넘어 스트레스로 작용할 위험이 증가하므로 이에 대한 부모교

육이 절실하다고 보겠다. 신종 바이러스의 두려움 보다 학업성

적이 떨어지는 두려움이 더 크게 작용하는 현실에서 아동의 

건강한 발달에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 하는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넷째, 반추적 정서처리 양식은 아동의 학업스트레스가 무망

감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반추적 

정서처리 양식의 사용 여부와는 상관없이 아동의 무망감은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반추적 정서처리 양식이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Ingram, 1990; Lewinsohn, 

et al., 1995; Nolen-Hoeksema, 1991; Pyszczynski & Greenberg, 

1987)와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아동의 학업스트레스가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를 

입증한 연구결과(김예원, 2007; 김희영, 2003; 남영옥․윤혜미, 

2007; 조용래, 2006)와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되지 않는 결과이다. 

그러나 비합리적 신념은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

계를 매개하지 않는다는 결과(김예원, 2007)의 결과와는 일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아동의 스트레스와 부적응적 

문제에 대한 인지적 요인의 검증 결과가 선행연구의 것과 일치

하지 않는 것은 인지적 과정이나 인지적 내용 자체, 특히 반추적 

정서처리 양식과 같은 자기 초점적 방식에서의 정서처리 양식은 

아직 학령기 후기 아동에게는 완전하게 습득되지 못한 인지양식

일 가능성 역시 배제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추후 연구에서 보다 연구되어 다시 고찰할 필요가 있겠다. 

다섯째,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와 무망감의 관계에서 반성적 

정서처리 양식의 중재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학업스트레스와 

반성적 정서처리양식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업스트레스가 무망감에 미치는 영향

을 반성적 정서처리 양식이 완충해주는 역할을 하여 보호요인

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내부초점의 

반응양식이라 하더라도 우울한 정서를 직면하고 이를 경험함

으로써 오히려 자신과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얻어 심리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Hunt, 1998; Teasdale, et al.,  

1994; Teasdale, 1999)를 지지한다. 이는 반성적 정서처리 양식을 

많이 하는 대학생이 문제해결력이 높다는 선행연구의 결과(김

수진, 2008)와 반성적 정서처리 양식의 사용은 우울한 기분을 

감소시킨다는 실험연구결과(김진영, 2000)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서 과열된 학업성

취 압력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해결되어야겠지만, 아동들이 이

러한 스트레스를 잘 다루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와 무망감의 관계에서 분산

적 정서처리 양식의 중재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학업스트레스

와 분산적 정서처리 양식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었다. 즉, 분산적 정서처리 양식은 학업스트레스가 무망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충해주는 보호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반성적 정서처리 양식과 비교해 볼때 분산적 정서처리 

양식은 학업스트레스가 무망감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는 효과

가 더 크게 나타났다. 즉, 분산적 정서처리 양식을 잘 활용하지 

않는 아동일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무망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에 더 취약하며, 많이 활용할수록 부정적 영향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에는 우울기분에 대한 정서처리 

양식 중 반추적 정서처리 양식과 반성적 정서처리 양식보다는 

분산적 정서처리 양식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본 연구의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되나, 이에 대한 논의는 추후 연구가 

축적 되어야 결론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방향을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횡단적 자료

이므로 이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즉,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아동이 

무망감을 더 높게 지각할 수도 있고, 무망감을 더 높게 지각하는 

아동일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의 종단적 연구를 통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업스트레스와 관련된 다른 환경적 변인들을 함께 고찰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인들을 

함께 고려하여 그 관계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학업성취 압력이 점차 저 연령화 되어가는 현대사

회에서 아동이 겪을 수 있는 생활스트레스 사건 중 학업스트레

스와 아동의 건강한 심리적, 정서적 발달과 관련된 무망감간의 

관계를 아동의 우울에 대한 정서처리 양식의 중재효과를 검증

해봄으로써 보다 심도 깊은 자료를 제공했다는 데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더불어 발달적 전환기에 있는 학령 후기 아동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감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학업스트레스로 인해 무망감이라는 미래에 대한 부정적 기대

를 발달시킬 수 있다는 점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후속연

구의 중요한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학령기 아동의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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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위한 예방 및 상담프로그램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사회문화적으로 왜곡되고 

지나치게 과열된 학업성취에 대한 사회현상을 비판하고, 건강

한 발달과 성장을 위한 ‘학업’의 이미지를 담아내는 사회적 

분위기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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